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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직장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여성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일-가정양립갈등, 생활만족, 직무디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이다. 직장보육시설 여성근로자 1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정직장갈등(FWC)은 

직무디스트레스(WDIS)에, 직무디스트레스(WDIS)는 직장가정갈등(WFC)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직장가정갈등(WFC)이 높아지면 생활만족(LS)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결국 가정직장갈등(FWC)은 직무디스트레스(WDIS)를 통한 완전매개경로를 통해 생활만

족(LS)에 영향을 미쳤고, 직장가정갈등(WFC)은 직무디스트레스(WIDS)가 생활만족(LS)에 미치는 영향

을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일-가정양립갈등이 갖는 양방향성(bi-direction)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생활만족(LS)과의 관계가 단순히 부정적이라고만 밝힌 기존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직장

가정갈등(WFC), 가정직장갈등(FWC), 직무디스트레스(WDIS) 간의 관계를 구분하여 살펴 봄으로써, 각 

갈등의 방향성에 따른 결과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만, 연구대상이 직장보육시설을 이

용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들로 한정되어 있어서 일반 여성 근로자들과의 비교를 통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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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among work-family role conflicts(WFC, FWC), work 

distress(WDIS), and life satisfaction(LS) for female workers using child daycare center in 

workplace. From the data of 137 female workers, i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that 

FWC on WDIS and WDIS on WFC were positive. It also demonstrated the degree of WFC was 

higher, the LS level was lower. The results revealed not only WDIS fully mediated between 

FWC and LS, but also WFC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WIDS and LS. 

Comparing to the previous studies that failed to tell the directions of work-family role conflicts 

on LS, this study distinguished the bi-directional work-family role conflicts in searching for 

causal relationships among WFC, FWC, WDIS, and LS. This study recommended further studies 

for comparing female workers using child daycare center in workplace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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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면서 결혼, 출산 후의 일-

가정 양립 문제는 사회적으로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여성근로자들의 

경력 단절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사회참여와 발전의 기

회를 잃는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숙련된 노동력의 손실

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성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에 준하는 시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다. 미취학 아동을 둔 시기의 여성근로자들은 직장에서

는 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의 기반을 확보하는 시기이며, 

가정 내에서는 아동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게 됨으로써 

일-가정 양립의 부담을 더 크게 느끼게 된다. 미취학 

자녀는 발달 시기상 보호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이 소

요되고 정서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

다. 이 때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여 일-가정양립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게 된다면 생활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여성근로자

들의 일-가정양립갈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직장 여성들이 겪는 일-가정양립갈등의 문제는 다양

한 방면으로 연구되어 왔다. 초기에는 갈등이라는 부정

적인 전이의 측면에서 출발하여[1], 직장가정 간 역할 

수행에서 새롭게 습득하게 된 기술이나 성취감을 통해 

긍정적 정서도 전이된다는 측면이 조명되면서 직장가

정 간 상호 촉진이라는 관점이 새롭게 대두되었다

[2][3]. 동시에 일-가정양립갈등이 직무만족, 가정만족, 

생활만족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밝히는 것

도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었다[4-6]. 사실 일-가정양립

갈등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일방향적

인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기인된 문제로 인하여 가정

에 영향을 미치는 직장가정갈등(Work to Family 

Conflict: WFC)과 가정에서의 역할 수행 중에 발생한 

문제로 직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가정직장갈등

(Family to Work Conflict: FWC)이 존재하며, 이는 양

방향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점이다[7][8]. 이에 따

라 일-가정양립갈등의 영향을 직무적인 측면, 가정생활

의 측면으로 각기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개념

적으로는 양방향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 연구에서는 

양방향 모두 부정적인 전이를 통해 업무성과나 개인의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여 

통합적으로만 살펴보는 경우가 흔하다. 이에 따라 갈등

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는 직장가정갈등(WFC)

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직무나 생활 모두에 유의한 영향

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가정직장갈등(FWC)

의 경우는 영향력의 유의성 여부가 달라지는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6][9]. 이 때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되는 것이 직무스트레스이다. 일-가정양립갈등은 

직무 수행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

이 있고, 직무스트레스는 생활만족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변인으로 일-가정양립갈등의 양방향성에 따라 

직무스트레스의 역할이 달라지게 된다. 결국, 일-가정

양립갈등의 양방향성에 따라 생활만족에 영향을 끼치

는 과정은 개념적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이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인 직무 수행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를 고려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통합적인 부정적 갈등으로 다

루어진 양방향적 일-가정양립갈등이 생활만족에 영향

을 끼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무스트레스 

변인의 역할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직장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여성 근로자들의 일-가정양립갈

등의 특성에 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향후 일-가정양립갈등의 

양방향적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 변인을 밝히고,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들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일-가정양립갈등과 직무디스트레스
일-가정양립갈등(WFC, FWC)은 직장 및 가정의 영

역에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 양립할 수 없는 경우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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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역할갈등의 한 형태라고 정의하고 있다[1]. 여기

서 역할에 대한 개념은 개인에게 부과되는 책임, 요구

사항, 의무, 역할수행에 관한 기대를 모두 포함한다. 즉, 

여성 근로자들의 일-가정양립갈등(WFC, FWC)이란 

직장 내에서는 근로자로서, 가정 내에서는 가사와 양육

을 주로 담당하는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

에서 어느 한 쪽의 압력으로 다른 영역의 역할 수행이 

곤란하게 된 상태가 된 경우를 의미한다.  

일-가정양립갈등은 어느 영역에서 발생되어 그 영향

을 미치는가에 따라 각기 다른 방향성을 갖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즉, 직장에서 발생한 문제로 가정 영역에

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직장가정갈등

(WFC)과, 이와 반대로 가정에서의 역할 수행이 원활하

지 못하여 직장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가

정직장갈등(FWC)이 존재한다.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도 이 둘 간의 방향성을 구분하고 있다[7][8]. 그런데 다

른 중요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러한 

차별성이 다소 강조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일-가

정양립갈등의 양방향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결과를 살

펴 볼 때에는 역할갈등을 일으키는 부정적 정서라는 특

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10][11].

직장가정갈등(WFC)은 직장에서 기인한 갈등이 가정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결과적 영향

을 살펴보아야 하며, 가정직장갈등(FWC)은 가정에서 

기인한 갈등적 요소로 직장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기 때문에 직장과 관련된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Frone 등은 일-가정양립갈등(WFC, FWC)과 직무디

스트레스(Work Distress: WDIS)를 연구하면서 양방향

적 성격에 따라 각기 영향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가정

직장갈등(FWC)은 가정에서의 역할 수행문제로 직장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변인은 직무

만족에 영향을 끼칠 것이며, 직장가정갈등(WFC)은 직

장 영역의 역할 수행이 가정 영역의 역할 수행을 방해

하기 때문에 가정 영역의 만족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하면서, 이 때 직무스트레스는 가정직장갈등(FWC)의 

원인이 되며, 직장가정갈등(WFC)은 직무스트레스의 

결과 변인임을 제시하고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12]. 이 후 다수의 연구들에서 이를 지지하는 연구 결

과들이 제시되고 있다[13-15]. 이러한 연구들은 일-가

정양립갈등의 양방향성에 따른 결과를 명확히 구분하

고, 직무디스트레스의 개념을 이용하고 있다. 

직무디스트레스는 직무스트레스와는 구별되는 개념

으로 직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생긴 부

정적인 정서를 의미한다. 직무디스트레스의 개념을 정

의한 한 연구에서 직무디스트레스는 직무에서 발생하

는 부정적 스트레스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스트레스란 

역동적 상호작용이므로 환경적 사건에서 발생한 스트

레스의 인식은 개인의 주관적 관점에 따라 달라짐을 강

조하였다[16]. 즉, 똑같은 스트레스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근로자들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이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부정적인 정서들은 개인마다 차이

가 있으므로 일-가정양립갈등과 관련하여 직무스트레

스 보다 더 밀접한 관련을 맺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역할 수행으로부터 초래된 갈등은 직무스트

레스 보다 개인의 주관적 정서가 반영된 직무디스트레

스를 통해 그 관계성을 살피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일-가정양립갈등과 직무디스트레스의 관계는 대부

분 정(+)적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13][14]. 일-가정양립

갈등의 양방향성을 구분하면서 전반적인 웰빙(general 

well-being)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밝힌 연구에서 

직무과부하(work overload)와 직무디스트레스(work 

distress)를 구분하여 관계를 살펴보았다. 가정직장갈등

(FWC)이 직무과부하에는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으

나 직무디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도 

함께 보여 주고 있어서 직접적인 직무과부하 보다는 직

무디스트레스가 더욱 관련성 있는 변인임도 함께 검증

하였다[15]. 결국 가정직장갈등(FWC)은 직무디스트레

스를 높이고, 직무디스트레스는 직장가정갈등(WFC)을 

높이는 관계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앞선 논의들에서도 밝혔듯이 일-가정양립갈등은 양

방향적인 개념으로 그 역할갈등의 원인이 어디에서 시

작되었는가에 따라 구분하여, 직무디스트레스와의 정

(+)적인 인과성을 설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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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가정직장갈등(FWC)은 직무디스트레스(WDIS)

에 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가설 2. 직무디스트레스(WDIS)는 직장가정갈등(WFC)

에 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2. 가정직장갈등(FWC)과 생활만족 간의 관계에서 
직무디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일-가정양립갈등이 생활만족에 끼친 영향은 주로 직

장가정갈등(WFC)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지배적이

며, 부(-)적인 영향이 거의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7]. 

생활만족은 전반적으로 생활에 대해서 갖는 개인의 생

각이나 태도로써 특정 영역들에 대한 만족의 합이라기

보다는 웰빙(well-being)과 개념적으로 가까운 포괄적 

안녕 상태를 의미한다[17].

반면, 일-가정양립갈등의 양방향성을 구분하고 생활

만족 간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에서 가정직장갈등

(FWC)이 미치는 영향은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항

공사 객실여승무원들을 대상으로 가정직장갈등(FWC)

과 생활만족 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부(-)적으로 유

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18]. 또 여성패널자

료를 이용하여 기혼여성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도 가정직장갈등(FWC)은 생활만족에 유의미한 영

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지만[6], 또 다른 연구

에서는 가정직장갈등(FWC)은 직무만족에는 유의한 영

향을 끼치는 반면, 가정만족과 삶의 질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는 경우도 있다[9].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는 변인

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Brotheridge

와 Lee는 중요한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캐나다의 기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가정직장갈등(FWC)

이 전반적인 웰빙(well-being)에 영향을 끼치는 과정에

서 직무디스트레스라는 주관적, 부정적 정서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검증한 것이다[15]. 이를 통해 가정직장갈

등(FWC)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라는 변인의 매개역할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국내에

서도 부정적 정서의 매개역할을 살펴본 연구가 있다. 

직장가정갈등(WFC)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끼치는 과정

에서 스트레스라는 변인이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

음을 검증하였는데, 직장가정갈등(WFC)이라는 부정적 

정서가 만족이라는 긍정적 정서에 이르는 과정에서 스

트레스라는 변인이 매개역할을 함을 보여 주었다[19]. 

특히 이 연구는 국내의 비동거 남성근로자들을 대상으

로 연구하여 미취학 아동을 둔 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이 더욱 필요함을 시사한다. 미취학 아동

을 둔 여성근로자들은 아동의 보호와 양육의 주책임을 

맡고 있는 현실에서 가정 내의 역할 기대가 커지면서 

가정직장갈등(FWC)이 커져 생활만족에 부(-)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가정에서 발생한 역할 수행

의 문제로 직장에 영향을 끼치는 가정직장갈등(FWC)

은 직장 내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인 디스트레스를 

높이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생활만족을 저하시킬 수 있

으므로 직무디스트레스의 매개역할을 예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가정직장갈등(FWC)은 

직무디스트레스(WDIS)를 높이게 되고 생활만족(LS)

을 낮추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직무디스트레스(WDIS)는 가정직장갈등(FW 

C)이 생활만족(LS)에 끼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3. 직무디스트레스(WDIS), 직장가정갈등(WFC)과 
생활만족(LS)의 관계

Frone 등은 직장가정갈등(WFC)과 직무디스트레스

(WDIS) 간의 관계에서 직장 내에서 발생한 부정적인 

정서로 인해 가정 영역의 역할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하면서 직무디스트레스(WDIS)가 직장

가정갈등(WFC)의 선행요인임을 주장하였다[12][13].  

유사한 실증연구들도 직무스트레스가 직장가정갈등

(WFC)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20]. 바리스타들을 대상으로 직장가정갈등

(WFC)과 직무스트레스 간 관계를 연구한 결과, 직무스

트레스가 높아지면 직장가정갈등(WFC)이 높아지는 것

을 검증하였고, 호텔종사자들의 경우도 직무가족갈등

과 직무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21][22]. 특히 자녀의 연령이 어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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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스트레스가 직장가정갈등(WFC)에 끼치는 영향이 

달라짐을 확인한 연구는 미취학 아동을 둔 여성근로자

들의 경우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직장가정갈등(WFC)이 

더 커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23].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직장을 매우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서 아동 양

육과 가사의 부담을 안고 있는 여성들 역시 근로자로써

의 역할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직장 영역에 대한 상

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직장가정갈등(WFC)은 생활만족에 부(-)

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직장 영역에

서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 가정에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

지 못함으로써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낮아지게 된다. 

이에 관해서는 거의 일치된 결과를 보이는데, 타이완의 

여성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장가정갈등(WFC)과 결혼

만족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유의미한 부(-)적 관계

가 있음이 보고되었다[24]. 이 외에도 직장가정갈등

(WFC)이 생활만족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음

을 검증하여 직장가정갈등(WFC)이 높아질수록 생활만

족이 낮아짐을 보고하였다[6]. 캐나다의 근로자들을 대

상으로 전화인터뷰로 조사한 연구에서 직장에서 발생

한 정서적, 시간적 갈등이 생활만족을 낮춘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25].

결국 직무디스트레스는 직장 내에서 발생한 부정적 

정서로써 이로 인해 가정영역에서의 역할 수행을 방해

하고 생활만족(LS)을 낮추게 되므로 직장가정갈등

(WFC)이 직무디스트레스와 생활만족(LS) 간의 관계

를 매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취학아동을 

둔 여성 근로자들이라고 해도 직장을 중시하는 우리나

라 근로자들의 특성 상 직장가정갈등(WFC)이 클 것이

며, 직무디스트레스는 직장가정갈등(WFC)에도, 생활

만족(LS)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직장가

정갈등(WFC)은 직무디스트레스와 생활만족 간의 관계

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으로 볼 수 있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직장가정갈등(WFC)은 직무디스트레스(WDIS)

와 생활만족(LS)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자료
본 연구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을 직접 혹은 위탁 운영

하고 있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 기업 중 제조, IT 및 통

신, 의료, 교육사업 등 업종을 고려하여 대상 기업을 선

별한 후, 각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통해 설문조사 가능 

여부를 타진하였다. 이후 최종적으로 설문조사를 승인

한 16개 기업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 중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 직장보육시설을 이용 중인 

여성근로자 2명과 기업 인사담당자 1명을 대상으로 사

전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

지를 제작, 수정하였다. 같은 해 5월부터 6월까지 각 기

업의 직장보육시설장(직장 어린이집 원장) 및 인사담당

자의 협조를 통해 무작위로 대상자를 표집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는데, 설문지는 이들 시설장과 인사담당자가 

직접 배부, 회수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총 220부가 배부

되어 이 중 141부가 수거되었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4

부를 제외하고 총 137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주요 변수의 정의 및 측정
2.1 직장가정갈등(WFC, FWC)
직장가정갈등(WFC, FWC)은 직장과 가정 두 영역으

로부터 발생하는 역할에 대한 압력이 서로 양립할 수 

없을 때 발생되는 것으로, 3가지 유형(시간/ 긴장/ 행

동)의 갈등으로 나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Carlson 등

(2000)이 제안한 척도의 번안본을 수정, 보완한 전지현

(2004)의 척도를 활용하였다[26]. 시간갈등, 정서갈등, 

행동갈등으로 구성된 내용들이 각각 방향별로 직장가

정갈등(WFC) 9문항, 가정직장갈등(FWC) 9문항씩 총 

18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 . . 

,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산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직장가정갈등이 높은 것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직장가정갈등(WFC)의 신뢰도는 .815였으

며, 가정직장갈등(FWC)의 경우는 .86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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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직무디스트레스(WDIS)
직무디스트레스는 직장 내의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

해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는 Chestnut Global Partners에서 개발된 Workplace 

Outcome Suite(WOS)의 하위척도를 적용하였다. 이는 

근로자의 스트레스나 복잡 다양한 고충에 대한 종합적

인 개입 프로그램인 근로자지원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 EAP) 및 관련 서비스를 평가하

기 위해 고안된 척도이며 하위 5개 영역을 측정하고 있

다. 이 중 직무디스트레스(Work Distress) 영역에서는 

직장 내에서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측정하

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매우 그렇다’

는 5점으로 산정하는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직무디스트레스의 신뢰도는 .821로 나타났다. 

문항 평균
나는 일을 할 때 종종 불안감을 느낀다 2.83
직장에 대해 생각하면 화가 난다 2.28
나는 대개 일을 할 때 행복하지 않다 2.32
나는 일하러 가는 것이 두렵다 2.04
직장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2.22

표 1. 직무디스트레스의 문항 

2.3 생활만족(LS)
대상 근로자의 생활만족(LS) 정도는 Workplace 

Outcome Suite(WOS)의 하위 차원 영역 중 생활만족도

를 측정하는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때 ‘전혀 그렇

지 않다’는 1점, . . . ,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산정하였

다. 또한 부정형으로 기술된 문항은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이 높아지도록 하였으며, 본 연구에

서의 신뢰도는 .703으로 나타났다. 

문항 평균
나의 삶은 거의 완벽에 가깝다 2.55
나는 전반적인 나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역) 3.54
지금까지의 내 삶은 만족스러웠다 3.45
나의 인생에서 바꾸고 싶은 것은 없다 2.55
내 삶이 매우 실망스럽다 (역) 3.94

표 2. 생활만족의 문항 

3. 분석방법 및 연구모형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 

및 기술분석과 상관관계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

다. 변수 간 관계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

분석을 통한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매개효과 분석은 부

트랩핑의 방법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Amos 

18.0과 PASW 18.0의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구분 빈도(명) 비율(%)

학력
고등학교 졸업 9 6.6
2년제 대학졸업 21 15.3
4년제 대학교졸업 80 58.4
대학원 재학 이상 27 19.7

배우자 
동거

동거 132 96.4
비동거 5 3.6

첫째 
자녀의 
연령

11 ~ 30 개월 40 29.6
31 ~ 50 개월 47 34.8
51 ~ 70 개월 21 15.6
71개월 이상 27 20.0

직종

시무관리직 99 72.8
생산기술직 4 2.9
연구전문직 20 14.7
영업서비스직 9 6.6
기타 4 2.9

월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 8 5.9
200 ~ 300만원 미만 36 26.7
300 ~ 400만원 미만 51 37.8
400 ~ 500만원 미만 26 19.3
500만원 이상 14 10.4

표 3. 인구사회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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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비율이 가장 높아 

58.4%를 차지하였다. 90% 이상의 대상자가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첫째 자녀의 연령은 

31～50개월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34.8%였

다. 종사 업종은 사무관리직이 가장 많았으며 월소득은 

300～400만원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7.8%로 나타났다.

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및 기술 통계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모두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정갈등(WFC)과 가정직장갈등(FWC)은 .429

의 상관을 보였으며 직장가정갈등(WFC)과 직무디스트

레스(WDIS) 역시 .482로 정(+)적인 상관을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직장가정갈등(FWC)은 생활만족과는 

-.444로 부(-)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가정직장갈등

(FWC)과생활만족도 -.305의 부(-)적 관계가 유의하였

다. 직무디스트레스와 생활만족 간의 관계 역시 부(-)

적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계수는 -.535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직장가정갈등(WFC) 평균은 3.37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직장갈등

(FWC)은 2.78로 보통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직무디스트레스의 경우 2.34로 나타나 다른 변인들

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 생활만족의 경우 3.21로 

보통에 가까웠으며 표준편차는 .53이었다.

1 2 3 4

1. WFC 1
2. FWC .429 1
3. WDIS .482 .321 1
4. LS -.444 -.305 -.535 1
평균(표준편차) 3.37(.54) 2.78(.59) 2.34(.64) 3.21(.53)
a. 모든 상관계수가 p<.01 수준에서 유의.

표 4.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3. 가설 검증
직장가정갈등(WFC), 가정직장갈등(FWC), 직무디스

트레스(WDIS), 생활만족(LS)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

하여 경로분석1)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경우 각 변인들 간에 모두 관계가 있

을 것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추정모수의 개수와 주어

진 정보의 개수가 동일한 포화모형이 된다. 따라서 모

형의 적합도는 1로 나타나게 되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변인 간 관계 

가정직장갈등(FWC)과 직무디스트레스(WDIS) 간 

관계에 부(-)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가설 1의 경우, 

표준화된 경로계수는 β=.321(p<.001)로 유의하게 나타

나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직무디스트레스(WDIS)가 직장가정갈등(WFC)에 유

의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가설 역시 β=.384(p<.001)

로 나타나 직무디스트레스(WDIS)가 높아지면 직장가

정갈등(WFC)도 높아지는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확

인되었다. 이는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매개효과에 관한 가설인 가설 3,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랩핑2)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구조모형으로 분석할 경우, 분석에 필요한 사

례 수가 추정모수의 10배라는 기준으로 보면 본 연구의 사례 수로는 

다소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로분석을 통해 추정모수의 수를 줄여 사

례 수가 다소 적은 모형에 대한 안정적 추정을 도모하였다. 필요 사

례 수로는 추정 모수의 10배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관찰변수의 10

배 이상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다[27]. 본 연구모형의 추정모수는 

10개로 필요한 최소 사례 수는 100개이며, 관찰변수는 4개이다
2) 매개효과 검증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Sobel 검증은 매개효과의 분

포가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매개효과의 분포는 정규

분포가 아니므로 부트랩핑을 이용한 신뢰구간 검증이 보다 정확한 

검증방법이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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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값 상한 하한

1. FWC → WDIS → 
LS -.139 (-.156) -.071 -.235

2. WDIS → WFC → 
LS -.067 (-.081) -.138 -.018

a. 추정값은 표준화 계수, ( )는 비표준화 계수, b. 추정값 p<.01

표 5. 매개효과의 추정값과 신뢰구간

가정직장갈등(FWC)이 직무디스트레스(WDIS)를 통

해 생활만족(LS)에 이르는 경로는 β=-.139(p<.01)로 

나타났으며, 신뢰구간은 -.235 ～ -.071로 신뢰구간에 0

이 포함되지 않아 부(-)적인 유의성이 확인되었으며, 

가정직장갈등(FWC)이 생활만족(LS)에 이르는 직접 

경로는 β=-.084(n.s., [그림 2])로 나타났다. 즉, 직무디

스트레스(WDIS)는 가정직장갈등(FWC)이 생활만족

(LS)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반면, 직무디스트레스(WDIS)가 생활만족(LS)에 영

향을 끼치는 과정에서 직장가정갈등(WFC)의 매개효과

를 검증한 결과 b=-.067(p<.01)이었고, 신뢰구간은 

-.138 ～ -.018로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또한 직장가정갈등(WFC)이 생활만족(LS)

에 끼치는 영향은 β=-.212(p<.001, [그림 2])로 유의하

여, 직장가정갈등(WFC)이 직무디스트레스(WDIS)가 

생활만족(LS)에 끼치는 영향을 부분매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가설 4도 지지되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여성근로자

들을 대상으로 일-가정양립갈등(WFC, FWC)과 직무

디스트레스(WDIS), 생활만족(LS) 간의 관계를 살펴보

았다. 갈등의 원인이 발생한 영역과 영향을 미치는 영

역의 차이에 따라 직무디스트레스(WDIS)와의 인과적 

관계가 다를 것임을 고려하고 분석한 결과, 가정직장갈

등(FWC)은 직무디스트레스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쳐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일에 방해를 받게 될 

때 직무디스트레스(WDIS) 수준은 더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직무디스트레스(WDIS)는 생활만족(LS)

에도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정직장갈등(FWC)이 

생활만족(LS)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서는 가정직장갈등(FWC)이 생활만족

(LS)에 끼치는 영향이 일관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지만, 직무디스트레스(WDIS)와 같이 생활만족

(LS)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중요한 변인이 있음을 고려

한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

어 직장가정갈등(WFC)에 비해 경험하는 갈등의 수준

이 낮다고 하더라도 생활만족(LS)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연구 대상이 직장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여성들이므로 가정직장갈등(FWC)을 

완화할 수 있는 자원들을 이용하는 여성들이라고 해도 

가정직장갈등(FWC)이 여전히 생활만족(LS)을 저해하

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잘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는 현재 직장보육시설의 이용만으로는 미취학아

동의 양육으로 인한 가정직장갈등(FWC)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미취학아동을 둔 여성근로자들의 가정직장갈등

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미취학아동을 둔 여성근로자들의 경우도 직장에서 

느끼는 부정적 정서인 직무디스트레스(WDIS)는 근로

자들의 직장가정갈등(WFC)을 더욱 심화시키고 생활만

족(LS)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가정직장갈등(FWC) 보다 직장가정갈등(WFC)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

였다. 미취학 아동을 둔 여성근로자들도 가정직장갈등 

(FWC)보다 직장가정갈등(WFC)이 더 큰 갈등요인임

이 확인되어 이를 완화시키는 것이 생활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직장가정갈등(WFC) 

에 직무디스트레스(WDIS)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난 바, 기존 연구와 같이[29][30] 일-가정 양립

의 과제를 안고 있는 여성근로자들의 정서를 긍정적으

로 지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에 준하

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기업은 일정규모 이상으로 규

정되어 있다. 즉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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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기업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

고, 근로조건도 좋은 편이어서 직무디스트레스(WDIS) 

수준이 다소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근무 여건이 열악

한 경우 직무디스트레스(WDIS)는 더 높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히 모색되

어야 할 것이다. 미취학 아동의 양육이라는 과제를 안

고 있는 여성 근로자들 역시 직장가정갈등(WFC)을 가

정직장갈등(FWC) 보다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이것이 

직장보육시설의 이용으로 인한 결과인지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근로

자들과의 비교함으로써 보다 면밀히 밝혀지기를 기대

한다.  

본 연구는 그 동안 국내에서 일-가정양립갈등의 양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직무디스트레스(WDIS)와의 관

계가 명확히 조명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일-가정양

립갈등의 원인이 발생한 영역을 구분하여 그 관계를 밝

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미취학 아동

을 두고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여성 근로자들도 여

전히 가정직장갈등(FWC)이 생활만족(LS) 저하에 유

의한 영향이 있음을 밝혀 미취학 아동 양육 지원을 강

화함으로써 가정직장갈등(FWC)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

요함을 확인하였다는데도 의의가 있다.

직장보육시설의 효과를 보다 명확히 검증하기 위해

서는 미이용 근로자와의 직접적인 비교를 통해 살펴보

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횡단면적인 연구

로 진행되어 직장가정갈등(WFC)과 가정직장갈등

(FWC) 간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

었으므로 이러한 변인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종단적 

연구를 통해 여성근로자들의 직장가정갈등에 관한 이

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 중 미취학 아동을 둔 

여성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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